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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픈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며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간

증하고 다닙니다.

부교역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목회로 떠나십시오. 지금 교회들 자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기독교

출신들이 과감하게 뛰어들어야합니다. 사람은 뛰어들어야 합니다. 부교역자는 1년정도 하면 거의 됩

니다. 목회는 혼자 서도 할 수 있으니까 밀어부쳐서 해보십시오. 부교역자들 신학도 했으면 지금부

터도 할 수 있습니다. 외국 사람들은 힘듭니다. 결국 한국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? 계속 옵니다. 사

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 이름

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. 육신의 몸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뛰어들어

서 하면 됩니다.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.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한번 해보

고 체질에 맞는가도 살펴보십시오. 자기 체질대로 하는 것입니다. 체질에 맞아야 합니다. 안 맞으면

안 됩니다. 체질에 맞는 것이 자기의 재능입니다. 그러니 목회를 원하면 교단에 신청을 하십시오.

해외는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주 다녀줘야 합니다. 그 나라에 있는 교역자들은 전도만 하려고

욕심을 부립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내가 해외를 다녀봐서 잘 압니다. 한국은 신앙을

먼저 넣지만 외국은 거꾸로 해야 합니다. 외국은 다른 것을 통해서 가까이 대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

한국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도 해주면서 도와줘야 합니다.

공부를 자꾸 하는 것 보다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. 나 보십시오. 미술 공부 안 했는데 그림 그리지

않습니까? 계속 그리다보니 실전에 강해진 것입니다. 실전에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. 지촌제 회원으

로 그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 아시아에서는 내 그림을 별로 안 쳐주지만 유럽쪽 에서는 반응이 좋

습니다. 나는 5초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립니다.

어제는 계속 새벽 두시까지 5시간을 기도했습니다. 기도를 하면 기도의 주권이 있습니다. 지옥에

대한 책을 4권 썼습니다. 그것을 보면 세상이 뒤집어 질것입니다. 월남전 책에도 다 나왔습니다.


